
인간역사에서 도구의 발달과 기술
의 진보 

석기에서 토기, 금속기문화로의 여정 



한국사 시대구분 

 구석기 ∼BC10,000 

 중석기(고신석기) BC10,000~7-6000 

 신석기 BC7-6000~1000 

 청동기 BC 1,000~BC3세기 (고조선) 

 초기철기 BC 3세기~ BC1세기 (위만조선) 

 원삼국시대 BC1세기∼AD3세기 (삼한) 

 삼국시대 AD3세기∼668년 

 통일신라시대 668~936 

     (후삼국시대 891~936, 발해 699~926) 

 고려시대 936~1392 

 조선시대 1392~1896  

 대한제국 1897~1910 

 원시 

 

 

  <선사> 

-------- 

  <역사> 

 고대 

 

 중세 

 

 근세 

 근대 



인류최초의 도구 : 석기의 제작 



1. 구석기시대 : 타제석기의 제작, 수렵과 채집, 적은 인구밀도(band사회, 

10~50명 내외) 

2. 석기제작기술  : 직접떼기 -> 간접떼기 

3. 석질 : 규암,응회암(대형), 석영(대형+중소형) -> 석영+규질혈암, 흑요석

(세석기)  

4. 한국의 구석기 문제 : 전기구석기 유적의 존재 여부 (연천 전곡리유적) 

5. 전국이 구석기 지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음 : 해발 5~100m 내

외의 계곡과 평지에 홍적세의 점토층(ice-wedge, 이른바 고토양층)이 

넓게 분포 

 



연천 전곡리 유적  



 

함북 서포항유적 



단양 수양개 : 후기 



 

 



후기구석기 

의정부 민락동 

밀양 

상무룡리 

 

나주 



[승리산사람] 
후기구석기초, 평남 덕천시 

[대현동사람 ] [만달사람]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 토기 

인류 역사상 最初, 最高의 발명품 

 



1. 우연의 소산? or 저장용(농경과 밀접 관련), 음주?, 의례행위? 

2. 토기의 의의 

  1) 석기 : 원래 있는 재료에서 형태만 변화시킨 것에 불과.  

  2) 토기 : 일상적 점토 이용 새로운 형태 제작 + 불 ⇒ 새로운 소재 도구 창조 (인류가 수

백만년 동안 축적하였던 지식과 손기술 등 당시 첨단기술의 총체적 결집체)  

     ① 酸化 소성 : 밀폐되지 않은 노천 가마에서 산소와 계속 접촉, 갈색계열 

     ② 還元 소성 : 밀폐된 가마에서 외부 공기 차단, 고온 소성 가능, 회(청)색, 단단해짐 

 



3. 산화소성토기의 시대 

 1) 신석기시대 

  (1) 농경과 관계 

     ① 선농경토기시대 : 농경을 하지만 토기가 아직 없음, 유럽과 근동, 일본  

     ② 선토기농경시대 : 또는 토기가 있지만 아직 농경을 시작하지 않은 사회, 동북아시아 

   (2) 현재 동아시아의 토기 제작연대 : 

      ① 일본 : BC12∼11,000년전 (福井동굴) 

      ② 아무르강 유역 : 최근 BC 11,000 

      ③ 한국 : 제주도 고산리유적 BC8∼7,000년, 양양 오산리 BC6,000 

   (3) 한국 신석기토기 : 무문양․융기문토기 → 첨저 빗살무늬토기 → 문양 생략화 

 2) 청동기~초기철기시대 : 이중구연토기(가락동식), 공렬 이중구연 단사선문토기(흔암리

식), 공렬토기(역삼동식) 등 문양이 약간 있는 토기, 홍도 ⇒ 무문의 외반구연 壺形 

토기(송국리형토기), 홍도 ⇒ 점토대토기, 흑도 

 

 

 

  



제주도 고산리유적 (원시 무문양토기) 



 

 

동북지역토기 각종 



타래무늬(와문:함북 서포항) 

동북지역토기 각종 : 
대부토기(무산 범의구석) 



양양 오산리유적 전경 (동해안) 

 



오산리 출토 토기 



서울 암사동유적  

 



 

 

중서부지역토기 



<청동기시대 : 무문토기> 

(평양 삼석구역 남경)           각형토기   (평양 승호구역 립석리)  



백석동  
출토 토기 

화성 동학산유적 (공열토기) 
천안 백석동유적 



(평북 의주 미송리) 
미송리형토기 
(평양 삼석구역 남경) 



송국리형토기(부여 송국리 등) 

  



점토대토기 : 대전 괴정동적석목관묘(후기) 



부여 구봉리유적 



4. 환원소성토기의 시대 

1) 원삼국 시대 : 새로운 제도술의 도입기 

 (1) 초기철기에 뒤이은 원초적 국가 형성 단계,  BC1세기∼AD3세기  

 (2) 기원  

    a. 중국 전국시대 灰陶 기원론 : 전국시대 타날문 호 등 제작기술 → 

고조선 지역 전파 → 위만조선(BC2세기 초~108년) → 낙랑군 → 

중남부지역  

    b. 漢代 제도기술 기원론 : 漢代 제도기술 → 낙랑군 → 중남부지역  

 (3) 와질토기 : 영남지역의 회색계 토기문화 



좌 : 주머니호 [조양동 38호 토광묘] 
우 : 흑도장경호 [조양동 50호토광묘] 



경주 사라리 130호 목관묘 

경주 사라리 130호 목관묘 

 

 





중서부지역의 원삼국시대 토기 
[연기] 



순천 대곡리취락 



[삼국~통일신라시대 :  

       고대토기문화의 전성기] 

1. 고구려토기  

  1) 신라나 가야, 백제 토기와는 달리 토

기 표면이 주로 황갈색이나 흑회색을 띠

고 토기  질도 비교적 무른 泥質 토기가 

주  

  2) AD 1~2세기 무렵 고구려 토기 형성

되었다고 보임 : 로남리형토기  

  3) 주요 토기 기종 : 광구장경사이옹, 

원통형삼족기, 반 등, 횡으로 붙는 손잡

이 특징  

 



구의동유적 



몽촌토성                     

 



2. 백제토기  

  1) AD 3세기 무렵 서울 지역에서 형성 : 풍납토성 경당연립지구에서 

출토된 것이 대표적  

  2) 낙랑과 중국 동북 지방 토기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음 : 고구려토기

와는 관계 없음 

  3) AD 4세기 중반 이후 충청, 전라도 지역으로 백제 토기가 확산  

  4) 주요 토기 기종  

      - 한성기(~475년) : 삼족기․고배, 직구단경호(어깨부에 문양이 있

는 것), 표면이 흑색으로 마연된 흑색마연토기(고배, 직구광견호, 

합, 뚜껑 등)  

      - 웅진(475~538년)․사비기(538~660년) : 흑회색의 연질토기 대량 

제작(토기 수요에 따른 대량 공급)  



몽촌토성 삼족기,  



 



가락동2호분 

서울 석촌동고분군 

천안 용원리 

완주 상운리 서산 부장리 

[흑색마연토기] 

진천 산수리 



 

삼족기와 직구단경호 편년안(박순발) 



황주 토성리 

용인수지 

몽촌 85-2호저장공 
 수혜기와 고배 



웅진기 백제토기(좌:공주 산의리
고분,우:공주 정지산) 



사비기토기 
(좌 : 동남리, 우 : 나성) 



3. 신라토기  

  1) AD 4세기 무렵 경주 일대를 중심으로 원삼국시대의 

토기 문화 전통을 일부 계승하면서 형성됨  

  2) 6세기 후반~통일신라 : 그릇 표면 전체에 도장 같은 

것으로 문양을 찍어 새긴 印花文 土器 유행  

  3) 주요 토기 기종 : 상하 엇갈리게 2단으로 장방형의 구

멍이 있는 有蓋(뚜껑이 있는)고배, 鴨形토기(오리모양

토기 : 경주일원에 주로 분포, 古新羅의 영역과 대체로 

일치), 器臺, 臺附長頸壺(굽이 달린 목긴 항아리) 등  



경주지역 출토 
신라토기 각종 

 

 

 



경산 임당,  

경산 임당, 조영 출토  



미추왕릉지구 계림로 48~53호분 발굴모습 및  
30호분 출토 토우장식호 



 



통일신라(인화문
)토기 각종 

 

 

 



4. 가야토기  

  1) AD 4세기 이후 각 지역별로 조금씩 토기문화 

양상이 

  2) 김해(금관가야), 함안, 진주-사천, 창녕, 고령(

대가야) 등 각 지역별로 지역색이 강함,  

  3) 고배형 기대, 파배(손잡이 달린 잔), 외절구연

고배(김해․부산) 등  



4. 가야토기  

1) AD 4세기 이후 각 지

역별로 조금씩 토기문화 

양상 다름 

2) 금관가야 : 김해, 외절

구연고배 

3) 대가야 : 고령, 밀집파

상문 장경호, 낮고 상하 

뚤려 있는 소형기대 

4) 아라가야 : 함안, 화염

문투창고배, 붉은색소성 

 



 

[금관가야 : 김해, 부산] 

 



대가야 : 고령 
(‘大王’銘 장경호) 

 



 

아라가야 : 함안  



 

창녕 : 비화가야(송현동) 



차원이 다른 도구 : 
 금속기의 출현과 보급 



[금속기의 시작과 청동기시대 ] 

1. 동기의 종류 : 청동(구리 80~90%+주석10~20%+납․아연 등), 황동(일명 놋쇠, 구리+

아연), 백동(구리+니켈 10~30%)  

2. 용융점 : 순동 1,083℃, 청동합금 900℃내외  

3. 한국청동기문화의 특징  

 1) 중국 청동기시대(상나라)와 달리 공구나 농구가 적고(석기로 사용), 의례적인 무기나 

장신구 등 위주 보급 ⇒ 청동기의 양과 사회성격의 차이??  

 2) 주석의 문제 : 노천에서 채굴할 수 있는 주석산지 불확실,  

     ① 청동을 수입하였을까 : 초기에 중국산 청동기는 보이지 않아 중원지역의 청동기 완

제품 수입 가능성은 낮으나, 요녕지역의 청동기가 입수되었을 가능성 ⇒ 청동괴 상

태 또는 주석 수입  

     ② 청동 자체 생산 시기 불확실 

 3) 초기철기시대 의기 등의 청동기 오히려 발달  

 

 



부여 송국리 

  



대전 괴정동 적석목관묘 (후기) 



부여 구봉리유적(후기) 



함평 초포리 

 



[가공스러운 도구와 무기 : 철기시대로의 진입]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 

1. 철, 왜 가공스러운 도구인가? 탄소(C)의 마술사(Fe2CO3)  

  1) 철종류 : 순철(탄소 0.01% 이하), 탄소강(탄소 0.01∼2.07%), 선철(탄소2.07∼6.7%) 

  2) 철 용융점 순철 1,539℃ ⇒ 탄소 4.3% 가량되면 1,146℃에서 용융 

2. 철원료 

  1) 괴련철 : 철광석 상태 그대로 숯에 넣어 달구어 800∼1,000℃에서 반복 단타, 대량생

산 불리, 탄소함량 적고 불순물 많음(불순물 많을수록 깨지기 쉬움) 

  2) 제련철 : 용광로에서 광석을 녹여 생산한 철, 선철  

  3) 炒鋼法 : 탄소 2%이상이면 단조 불가능, 고탄소의 선철을 용광로에서 다시 끓이면서 

탈산제와 탈탄제로 철분과 석회나 조개 등을 넣어 탄소를 직접 제거하여 단조 가능한 

저탄소 상태의 철을 얻는 방법, 대량으로 손쉽게 단조가 가능한 질 좋은 철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중국 漢代에 개발 

3. 철기 제작 방법 

  1) 鑄造철기 : 쇳물을 틀에 부어 만든 것, 탄소 함유량 2%이상, 너무 단단해 깨지기 쉬움 

  2) 鍛造철기 : 탄소 함유량 1% 이하일 때 단조 가능, 쇠를 불에 달구어 여러 번 두드려 원

하는 형태의 철기 만드는 것, 많이 두드리고 담금질(기름, 물, 소금, 오줌 등등)을 할수

록  깨지거나 부러지지 않는 아주 강력한 철기가 됨(長劍 등 강철제 무기, 百鍊鋼) 



4. 철기문화의 유입 

 1) 1단계 :  1단계 : 초기 시베리아 철기 유입 주장 단계, but 중국 연나라 계통??  

    (1) 연해주 지역 최근 발굴 : BC8～7세기 경 철기 검출 주장 있슴  

 2) 2단계 1차 파급 : 전국 燕나라 주조 철기문화 유입, 지역 따라 시간 차이 (주조도끼, 끌 등

)  

    (1) 한반도 북부 : BC4∼3세기, 영변 세죽리 明刀錢 유적, 평안남도 甑山郡과 大同郡 斧山

面 BC2세기 추정 鑄型 발견(銑鐵생산?) 

    (2) 한반도 중남부 : 고조선 준왕의 남천 또는 그 이전(?), BC 2세기, 당진 소소리, 부여 

합송리, 장수 남양리, 논산 원북리, 공주 수촌리 등 

 3) 2단계 2차 파급 : 衛滿朝鮮系 철기문화의 파급(漢의 단조 철기문화 기반) 

   (1) 위만조선 철기문화 실체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강철제 무기를 기반으로 한 철기문

화였을 것으로 추정 → 낙랑군 설치(BC 108년)로 인한 위만조선의 멸망과 함께 남하한 

유이민에 의해 유입되었을 가능성 

    (2) 영남 지역 주로 유입(?) : 대구 팔달동 등 ⇒ 辰弁韓 문화의 기반(?) 

 4) 3단계 파급 

    (1) 廉斯치 설화 : AD 1세기 전반, 1500여명의 漢人이 벌목하다가 韓人에게 포로로 잡혀 

머리 깎이고 강제로 사역을 당함. [막대한 양이 소모되는 제철용 숯을 얻기 위해 벌목?, 

원삼국시대 유적에서 숯가마 급증]  

    (2) 철 유통 : 중간소재나 완제품 형태, 납작한 도끼모양(板狀鐵斧)이나 Ⅰ字形 철판(鐵鋌) 

    (3) 철기생산 : 충주 금릉동, 진천 석장리, 경주 황성동, 화성 기탄리 유적 등 





[철의 변태도] 



위원 용연동, 영변 세죽리 (명도전, 주조철기류) 



부여  
합송리 



충주 칠금동 제련유적 

제련로 복원실험(진천 석장리) 

[원삼국시대] 



 

대장공구 : 무안 사창리 

양산 북정리, 대구  
비산동, 황남대총 

창녕 계성, 합천 옥전, 
부산 복천동 

도가니(대전 월평동, 부여 쌍북리, 
청주 흥덕사지) 



경주 사라리 130호 목관묘 

경주 사라리 130호 목관묘 

 



김해양동리124호162호 

판상철부(다호리1사라리130양동162하대76( 



연기 용호리 



金銅單鳳文環頭大刀 
(좌:龍院里1號石槨墓, 
중:公州 武寧王陵) 

마갑총,화성리,복천동11호 



은상감 환두대도(천안 화성리)  

칠지도(일본 石上神宮) 



 
 



鐵鏃과 鐵鉾 
(左:淸州 新鳳洞遺蹟, 中右:龍院里9號石槨墓) 

 



 부여 부소산성(백제후기) 



함안 마갑총 말갑옷 

 



<종장판병류판갑> 
경주 구정동2호분  

[삼각판혁철판갑(합천 옥
전68호분)] 

<종장판병류판갑> 
김해 퇴래리 



 

여러분! 
방긋^^~~^^ 


